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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8년 9월 28일 금요일 새벽, 주 말씀>  

1.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‘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할 수 있는

지’ 물었을 때 하나님은 ‘<불의한 일>은 하나도 안 하기’, 그

리고 ‘<의로운 일>은 기어이 하기’ -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

‘완전해 지는 법’이라고 말씀하셨다.

2. <술을 먹는 사람>은 술을 참고 안 먹기, 그리고 <이성 문제에 

해당되는 사람>은 그것을 참고 안 하기, 그리고 <거짓말을 하는 

사람>은 무조건 거짓말 안 하기 - 이같이 하면, 완전해지는 것이

다. 억지로 참았어도 안 했으니 일단 100점이 나오는 것이다.

3. 가령 <도둑질을 하는 사람>이 마음으로는 ‘나도 그때 도둑질할 

걸!’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도, 일단 참고 안 하면 ‘완전한 

사람’으로 들어가는 것이다.

4. <불의한 일>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. 안 하면, 그 면에서 완벽해

진다. <참고 견뎌서 안 함>으로 ‘완전함’에 이르게 된다.

◎ 지금은 ‘어떻게 하면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지’

말씀하고 있습니다.

하나님께서 ‘말씀’으로 수리해 주고 계십니다.

이때 수리를 못 받으면, 완전하게 안 됩니다.

이 주간에 반드시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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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로,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 말씀으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.

5. <불의한 일>은 참고 견뎌서 안 해 버리면, 완전하게 된다.

6. 가령 <도둑질>을 하고 싶은데, 못 참고 도둑질을 하면 완전하지 

못한 것이다. 하고 싶은 마음이 99%였는데, 1%를 가지고 무조

건 참았으면 일단은 ‘완전한 사람’에 들어간다. 꺼림칙하게 완

벽해도, 일단 행위는 <완전함>에 들어가서 안 잡히게 된다.

7. 완전하지 않으면, 하나님께서 잡아간다.완전하지 않으면, 영계에

서는 영들이 잡아간다. 그래서 영계를 보면, <불의한 일을 한 자

들의 영>이 잡혀가 있고 감금되어 있기도 하다.

8. 사람을 미워하면, 그 영도 혼도 영계의 감옥 같은 곳에 끌려간

다. 세상에서는 속으로 미워하고 욕을 해도 못 들으면 모르지만, 

<하나님의 세계>에서는 속으로 했어도 “너는 상대를 미워하고 

욕을 했다. 살인한 영이다.” 하고 바로 알고 잡아간다. 자기가 

영계를 안 봤어도 믿어야 된다. 왜? 하나님께서 법을 선포하셨기 

때문이다.

9. 상대를 미워해서 자기 영이 잡혀가면, “왜 상대를 미워했느냐? 

왜 이런 말을 했느냐?” 하고 조사를 받게 된다. <미워함>으로 

영이 살인한 바가 되기 때문이다. <육신>은 미워해도 살인한 바

가 아니니 잡혀가지 않는다.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, <영>이 살인

한 바가 돼서 그 영을 잡아간다. 이같이 <영적>으로 보면, 육적

으로 보는 것보다 더 무섭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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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<선생>도 너무 화가 나서 뒤집어져서 미워하다가 영이 잡혀가 

봤다. 그때 보니, 혼과 영이 감옥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.

11. <혈기, 분노>는 ‘살인적인 것’이다. 고로 <혈기, 분노, 미워

함>은 참고 견뎌야 된다. 못 참으면, 반드시 그 혼과 영이 감옥

에 잡혀가 있다.

12. <휴거된 영>은 휴거됐으니 안 잡혀가지만, 그러나 <혼>만큼은 

책임을 져야 된다. 가령 그 집에서 일을 저질렀으면, 그 집의 

어른이든지, 혹은 노인이든지, 혹은 자녀든지 반드시 책임을 져

야 되듯이, <휴거된 영>도 일을 저지르면 그 혼이 책임을 져야 

된다.

13. 어떤 것은 참을 수 있지만, 어떤 것은 못 참고 하게 되고, 또 

어떤 것은 하지만, 어떤 것은 안 하게 된다. <문제를 완전히 해

결하는 방법>이 있다. 곧, 핵심은 ‘하나님과 하나 되고 일체 

되는 것’이다.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과 사고로 뒤집어져야, 참

는 단계를 넘어서 아예 안 하게 된다. - 이렇게 하는 것이 

‘전체가 완전해지는 방법’이다.

14. 어떤 것은 참고, 어떤 것은 못 참는 단계를 넘어서 ‘아예 전체

를 안 하게 되는 단계’로 들어가야 된다. 이 단계로 들어가려

면, 아예 <정신과 생각>이 뒤집어져야 된다. 도둑질을 할 수 있

는 기회가 있든지, 없든지 아예 안 해 버리는 것이다. 사과 밭

에 사과가 많아서 따 먹어도 평생 주인이 전혀 모른다고 해도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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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예 도둑질을 안 해 버리면 그것이 ‘정신과 생각’이 완전히 

뒤집어진 단계다. <새롭게 된 것>이다. 이같이 해야 ‘완전한 

사람’이 된다.

15. 다 참아도 어떤 사람은 ‘남이 자기를 욕하는 것’을 못 참는 

사람이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‘화내는 것, 분노하는 것’을 못 

참는 사람이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분노는 참는데 ‘자기 마음

에 안 들게 하는 것’을 용납 못 하는 사람도 있다. 이런 것까

지 아예 <전체>가 다 뒤집어지고, 거듭나야 된다. <완전한 하

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>, <하나님과 일체 됐을 때>는 100% 

다 하게 된다.

16. <100% 해야 될 것>이 분야별로 많다. <새벽 시간을 지키는 

것>도 지금은 칼날같이 지키고 있다. 천사들이 ‘섭리사 사람들

이 칼같이 새벽예배 시간’을 지킨다고 하나님께 다 보고한다. 

열심히 집중해서 하니까 지킬 수 있는 것이다.

17. <아예 완전해지는 단계>란, ‘하지 말아야 할 것’은 아예 안 

하고, ‘해야 될 것’은 아예 해 버리는 것이다. 이같이 하려

면, 완전히 ‘하나님과 일체, 성령님과 일체, 주와 일체’ 돼야 

한다.

18. <일체>는 ‘영적’으로 녹아야 된다. <금을 넣고 끓이는 도가

니>에 금들을 넣고 녹이면 하나가 되듯이, <하나님의 태양> 속

에 있으면 다 녹아서 하나가 되듯이, 우리가 완전히 녹아야 절

대자와 하나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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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. <완전히 하는 방법>이 있으니, 곧 ‘상의’다. 자꾸 상의해야 

된다. 혼자서는 100% 못 본다. 가령 군대에서는 4명이 서로 

등을 맞대고 하나는 동쪽, 하나는 서쪽, 하나는 남쪽, 하나는 

북쪽을 본다. 고로 100% 볼 수 있다. 이같이 서로 하나 돼서 

하면, 모순 없이 완전하게 해 나갈 수 있다.

20. <생활 속에서 완전한 것>이 그리도 크다. 생활에서 완전하지 

못하면, 사기도 당하고, 손해도 가고, 큰 해를 받기도 한다. 그

러나 <완전한 단계>에 들어가 있으면, 동서남북이 놋 성벽이 

되어 완전해진다. 모두 <완전한 단계>에서 살아 봐야 된다.

21. <노아>는 그 당세에 완전하다고 했다. <노아>는 완전했는데, 

문제는 자녀들이 ‘완전성’을 잊어버렸다. <노아>는 ‘하나님

만 절대 믿고 행하는 것’만 하면 된다. 그러면 완전하다고 한

다. 그것이 중심인물이나 메시아가 하는 일이니, <하나님께 향

한 일>을 완벽하게 하면 된다.

22. <하나님께 향한 일>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흠 없이 해야 된다. 

사람들은 여기저기 흠을 잡지만, ‘흠을 잡는 것 자체’가 잘못

된 것이다.

23. <메시아>는 ‘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일체 된 완전성’이 있어야 

된다. <모순>이 없어야 된다.

24. <메시아>가 ‘사람들의 세계’에 들어오면, 사람들의 법보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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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단계 더 높게 적용된다. 메시아의 법은 사람들의 법과 다르

다. 가령 다윗은 일반 사람이 아니고 ‘하나님께서 택한 자, 중

심인물’이다. 다윗은 “나는 진설병을 먹어도 죄가 안 된다.” 

했지만, 그러나 백성들이 먹으면 죄가 됐다. 또 <골키퍼>는 볼

을 잡아도 안 걸리지만, 다른 선수들이 볼을 잡으면 걸린다.

25. <임금의 법>은 ‘백성의 법’보다 한 단계 높다. <임금>은 

‘백성들이 걸리는 법’에 안 걸린다. <하나님의 재판>에도 안 

걸린다. 왜? <임금>이라서 법을 한 단계 높여 줬기 때문이다. 

그것으로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이다. 이런 법으로 볼 때 <노

아>는 당세에 완전한 자였다.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, 

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다. <노아>가 무엇이 완전했는가 하

면, ‘하나님께 향한 마음’이 완전했다. 자녀들은 흠을 잡았지

만,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. <하나님의 사람>은 ‘하나님께 

향한 마음’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된다. 그러지 않으면 큰일 

나는 것이다.

26. <예수님>도 보면, 그때 당시 메시아로서 ‘완벽한 자’였다. 

왜? <메시아>는 하나님이 꽉 잡고 있기 때문이다. <백성들이 

볼 때>는 이런 일, 저런 일 모순이 있다고 했지만, 하나님께 건

의해도 메시아를 지적하는 것이 ‘하나님의 법’에서 벗어난다. 

<메시아 법>은 ‘백성 법’이 아니기 때문이다. <메시아>에게

는 ‘메시아 법’이 따로 있다. 그래서 지상에서 ‘백성 법’에 

걸려도, 그것을 다 헤치고 끊고 나간다. 그러나 하나님께 걸리

면 못 끊는다. 하나님께서 용서해 줘야 끊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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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. 성령님께 묻기를,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으

냐고 하니, 성령님은 말씀하시길 “빨리 회개해야 된다. 시간을 

끌면, 이자가 붙는 것과 같아서 자기에게만 자꾸 손해가 간

다.” 하셨다. 밥을 먹을 때 음식을 흘려서 깨끗한 옷에 음식이 

묻으면, 옷에 배기 전에 빨리 빨아야 된다. <육>이 죄를 짓고 

빨리 회개하지 않으면, ‘영’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. 고로 

<죄>를 지었으면, 바로 회개해야 된다.

28. <아기들>은 죄를 지으면 엄마한테 바로 잘못했다고 회개한다. 

그러나 <어른들>은 잘 안 한다. 그것이 평생 가는 것도 있다.

29. 죄를 짓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, 형벌을 많이 안 받는다. 왜? 

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덜 끼치기 때문이다. 그래서 

빨리 회개하라는 것이다. 즉시 회개해 버려라.

30.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, 그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생긴다.

31. (성령님) 죄를 지으면, 빨리 회개해라.

32. <유대인들>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“너는 하나님 앞에 

형벌받을 자다. 죄인이다.” 했지만,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

“나는 <안식일의 주인>이다.” 했다. 이는 예수님이 그들의 말

을 막으려고 한 말씀이 아니다. 하나님께서 ‘예수님의 입’을 

쓰고 하신 말씀이다. 하나님께서 “나는 <안식일의 주인>이다. 

예수도 <안식일의 주인>이다.” 하신 것이다. <하나님>은 

‘영’이시고, <예수님>은 ‘육’이다. 한 몸이니 똑같다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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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다.

◎ 오늘 말씀의 핵심은

“아예 안 해 버리면, 완전한 자다.” 입니다.

마음에서는 ‘할 걸! 벌에 쐬고 꿀을 먹을 걸!’ 했어도,

일단 안 하면 <완전한 자>입니다.

<의로운 일>은 무조건 하고, <불의한 일>은 무조건 안 할 때

<완전한 자>가 된다고 했습니다.

이제 행할 것만 남아 있습니다.

◎ 기도하겠습니다.


